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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랜 역사를 가진 한의학 분야는 최근 들어 세계화와 표준화로 인하

여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IT와 같은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

라 한방의료기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의료기기로 뿐 아니라 건강

관리 기기로 응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 Tab과 같이 스마트 디바이스가 일상에 퍼짐에 따

라 IT 기술의 활용성이 커지고 있는데 일상 생활에서의 건강관리 콘텐

츠가 제공됨에 따라 u-Healthcare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방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사진(四診)을 이용하는 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한방의료기기 

분야의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등록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해당 

의료기기 분야가 개발기로서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특허 출원

의 증가가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집중 투자하여 기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분

야이기도 하다. 설, 안면, 체형, 음성, 피부, 맥 진단 분야를 포함한 사

람의 오감을 모사한 지능형 한방진단기기의 개발 연구가 속속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신의료기기 영역은 세계에서 우리가 선두에 서서 개

척해 나가고 있는 분야로서 우리 고유의 원천기술로 축적되고 있다. 그 

중에도 IT 기술과 결합하여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설진기를 

통해 이 분야의 과거 설진 방법과 최근의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미래의 

방향을 예측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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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진의 정의

1. 정의

설진은 망진(望診), 문진(聞診), 문진(問診), 절진(切診) 

의 사진(四診) 중, 망진의 하나로 혀를 이용하여 신체의 

이상 여부를 진단하는 방법으로서, 한의학의 가장 중요한 

진단방법 중 하나이다.[1] 혀는 눈, 귀, 코, 피부와 함께 5

관(官)의 하나로 점막으로 덮인 근육기관이다. 말하거나 

음식을 받아들이고, 맛을 분별하고, 타액을 분비에 관여

하며, 음성을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의학에서 목구

멍과 가장 가까운 혀의 가장 안쪽을 설근(舌根), 혀끝을 

설첨(舌尖), 혀 가장자리를 설변(舌邊), 혀 아랫바닥의 가

운데 힘살을 설계대(舌系帶), 혀 가운데 영역을 설중(舌中)

이라고 한다. 한의학 고전에는 설을 심(心)에 소속시키고 

심기(心氣)는 설에 통해 발현된다고 하였다. 설진 시에는 

혀의 몸체인 설질과 혀의 표면에 이끼처럼 끼어있는 설태

로 나누어서 각각 관찰하게 된다.

2. 설진의 활용

설진의 활용 시작 시점은 삼천년 전의 은상(殷商)시대

로 추정되며, 전국시대에 편찬된 황제내경(黃帝內經)에서

는 설의 해부, 생리, 병리를 상당히 명확히 다루고 있다. 

설진은 원대(元代) 1341년에 최초의 설진 전문서인 오씨

상한금경록(敖氏傷寒金鏡錄)이 저술되고, 명대(明代) 온

병학설(溫病學說)의 형성과 함께 발전하여 급성 감염병을 

위한 진단 방법에서 시작하여 질병 전 영역으로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었다.

한의학에서 설진은 몸 내부 장기의 상태를 설질 및 설

태의 색상과 혀의 모양 및 크기를 관찰하여 진단한다. 이

에 대해 설체와 설태의 형태 및 색깔과 증과의 관련성을 

<표 1~3>이 보여주고 있다.

원래 정상적인 혀는 연분홍색을 띄는데 설질의 색깔에

서 흰색이 강한 담백설은 기혈 부족과 허증과 한증을 나

타내며, 붉은 빛이 강한 경우 실열증 또는 허열증을 나타

낸다.

또 설태는 색깔에 따라 백(白), 황(黃), 회(灰), 흑(黑)태 

등으로 분류한다. 백태는 허증(虛證), 한증(寒證), 습증 

(濕證), 표증(表證)과 관련 있고, 황태는 열사(熱邪: 병의 

원인이 되는 뜨거운 기운)가 혀의 표면에 반영되는 상태

를 나타내며 이열증(裏熱證)과 관련이 깊다. 회태와 흑태

는 “열기가 극심하여 몸에 진액을 마르게 한 상태”와 “양

기가 부족하고 한기가 극성한 상태”의 증과 깊은 관련이 

종류 성상 변증분형

담홍설 
(淡紅舌)

연분홍색 정상 혀

담백설
(淡白舌)

담백한 상태
양기허약(陽氣虛弱), 기혈부족 또는 외감한사 
(外感寒邪)의 허증과 한증

홍설 
(紅舌)

선홍색
양열(陽熱)의 사기를 수반한 실열증
음액이 소모된 허열증

강설 
(絳舌)

심홍색
양사(陽邪)가 표(裏)에 침입한 중증의 상태
만성병에서 음액이 소모된 허화내성(虛火內盛)

자설 
(紫舌)

담자색 또는 
청자색의 반점 

존재

기혈어조(氣血瘀阻)하고 흐름이 불량한 상태
양허음한 내성(陽虛陰寒 內盛)

<표 1> 설질의 색상별 변증분형[2]

종류 성상 변증분형

백태
(白苔)

흰색의 태

엷은 백태는 정상태
표증(表證)
한증(寒證)
허증(虛證)
습증(濕證)
온역병(溫疫病)의 초기

황태
(黃苔)

노란색의 태
이증(裏證)
열증(熱證)

회태
(灰苔)

회색의 태

양허한성(陽虛寒盛)
회백 : 습사내정(濕邪內停)
회황 : 습열내온(濕熱內蘊)
회흑, 건조 : 열성상진(熱盛傷津)

흑태
(黑苔)

짙은
회색의 태

병사가 대단히 깊이 있음을 표시. 극증(極證)

<표 2> 설태의 색상별 변증분형

종류 성상 변증분형

반대설
(胖大舌)

설체의 비대
양허수범(陽虛水泛)
심비열성(心脾熱盛)
중독(中毒)

수박설
(瘦薄舌)

설체 말라 
얇아짐

음허(陰虛)
기혈양허(氣血兩虛)

치흔
(齒痕)

설변의 
치아자국

비신양허(脾腎陽虛)

열문
(裂紋)

설면의 균열
열성상진(熱盛傷津)
혈허(血虛: 血虛不榮)

망자
(芒刺)

혓바늘 이열(裏熱), 특히 심열(心熱)

<표 3> 설체의 기하특성별 변증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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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

혀의 기하학적 형태를 살펴보면 혀가 비정상적으로 두

꺼운 반대설(胖大舌)의 경우에는 담습(痰濕)이나 습열(濕

熱)과 관련이 있고, 그 반대로 혀가 얇고 작아진 수박설의 

경우에는 기혈부족(氣血不足)이나 음허화왕(陰虛火旺)의 

증후와 관련이 있다. 혀 표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그 색

에 따라 열사(熱邪)로 진액이 손상된 상태와 혈허(血虛)한 

상태로 구분을 하게 되며 혀끝으로부터 가장자리에 나타

난 치흔(이빨 자국)은 비장과 신장의 양기가 부족하여 비

정상적인 수습(水濕)이 정체된 상태를 반영한다[1,3].

팔강과 설상을 보면, 표리(表裏) 관점에서 표증에서는 

설체와 설태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담홍(淡紅)설과 박백 

(薄白)태가 나타난다. 한열(寒熱)에서는 색깔에 변화를 야

기하여 한증(寒證)에서는 백태과 담백설을 보이며, 열증 

(熱證)에서는 황태와 홍설(紅舌)이나 강설(絳舌)을 보인

다. 또한 허실(虛實)에서 허한(虛寒)일 때 반대, 담백설

을, 허열(虛熱)일 때는 수박, 홍설을 보이며, 실증(實證)

일 경우는 소견이 다양하게 나타난다.[1] 

Ⅲ. 설진 방법과 임상적 의미

1. 설진의 방법

설상은 체내의 변화를 반영하는 매우 민감한 표지이다. 

설진의 방법으로 자세는 앉은 자세에서 혀를 내미는 것이 

바르지만, 중환자의 경우는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충

분히 입을 벌리도록 하며, 혀는 평평하게 펴서 혀끝을 아

랫입술에 자연스럽게 걸치게 하고, 재빨리 관찰하고 쉬도

록 해야 한다. 충분하고 부드러운 자연광이 좋으며, 얼굴

은 빛이 밝은 곳을 향하여서 빛이 입안으로 바로 들어오

도록 하고, 일정한 환경에서 색깔 있는 창문이나 물체 때

문에 색의 편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설진은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으며 식후

에는 최소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하는 것을 권장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온수로 입안을 가신 후에 한다. 또한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일정한 

시간에 온도 및 습도를 정하여 진단하는 것이 좋다. 

설진은 먼저 혀등과 혀아래면을 관찰한다. 혀 아래면에

서는 혀밑정맥(설하정맥: sublingual vein)을 관찰하고, 

혀등에서는 설질과 설태를 관찰하는데 색깔, 형태(두께, 

분포, 편평도 등), 습윤도, 자세와 움직임을 관찰한다.

2. 설진의 임상적 의미

현재 설진 관련한 연구는 만성 담낭염[4]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파란색과 보라색 혀가 일차성 간암[5]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간염 및 만성간염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6-7]. 흑적색의 혀와 뇌졸중과의 관련

성 연구[8]도 있고, 설하 정맥의 검사가 혈어(어혈)와의 관

련성[9], 당뇨나 중풍에서 환자의 상태가 혀에 반영됨[10-15]

을 관찰한 연구도 있다. 또한 소아허약과 설진 간의 관련

성[16]을 보였으며, 종양과의 관련성[17]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설진이 만성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과 같은 

소화기질환의 상태를 추정하기 위한 지표로 중요하다는 

연구도 있다[18-21].

또한 건강 관리 측면에서 수면장애 및 배변장애와 같은 

증상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22-23].

서양의학에서는 전체적인 몸 상태보다는 특정 질환에

서 나타나는 혀의 소견에 따라 진단에 활용하고 있으며, 

<표 4>를 참고하면 몇 개의 특정 질환과 그 소견을 볼 수 

있다.

질환 혀의 소견 비고

과민한 사람 지도 얼룩 문양

과다 방사선 치료 건조

백반증 백색 딱지 흡연

설암
심한 경결

파괴
궤양

설하신경마비 편위

성홍열 딸기 혀

쇠그렌증후근 건조

수축성심막염 정맥노창

심부전 정맥노창

악성빈혈 경면설

애디슨병 갈색 및 검은색 색소침착

장티푸스
후태
궤양
갈색

중증근무력증 마비

<표 4> 서양의학 특정 질환과 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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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진기 개발 현황

설진은 비침습적이고 간편한 진단방법임에도 불구하

고, 정량화, 표준화의 문제로 인해 널리 활용되지 못해왔

다. 조명과 같은 진단환경이 진단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

치게 되며, 진단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

에 객관적이고 재현성 있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었기 때문

이다. 최근에 들어 비침습적 진단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설진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들이 진행되고 있다[24-26].

설 측정 시스템의 특허 분석을 해 보면 90년대 이후 관

련 특허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2년과 2006년에 

과년도 대비하여 특허의 출원이 급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27]. 이는 혀 영상을 촬영하는 기술이나 설

태를 분류하는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관련 특허의 증가도 

함께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후에 파장대 별로 

혀를 분석하는 기술과 입체 정보를 이용하여 혀를 분석하

는 기술이 꾸준히 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설 측정 시스템이 개발되고 연구 기관 간

에 기술선점을 위한 경쟁상황 하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

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 동향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2009년 9월에 진행된 국제 표준화 회의(ISO)에서 전통의

학에 관한 TC 설립이 허가되고, ISO/TC 249에서 설진기 

분야 표준화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표준

화에 유리한 연구방향을 탐색하여 시장 선점 방향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27].

1. 설진기 조명

혀 영상 획득과 관련하여 1986년 중국에서는 광원, 온

도 뿐 아니라 의사의 심리적 요소에 의해 잘못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

준 광원 조건 아래 조명을 균등하게 혀 위에 투사하고 촬

영하는 방법을 연구하였으며,[28] 그 후 보다 정확한 영상

을 얻기 위한 연구들, 즉 조명 각도와 휘도, 측정자의 자

세 등을 제어하는 방법, 영상획득 환경을 제어하는 방법, 

카메라의 조리개, 셔터, 노출 조정 방법 등과 관련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0년 대만에서는 밝기 5.1

±0.15 Klm, 색온도 5400 K의 표준 광원 하에서 2/3″ 

CCD, 4.5/ 80 mm lens를 이용한 환경을 제안하였다[29].

2. 설진기 하드웨어

일부 선도적인 연구자들은 설진을 자동화하기 위해 디

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하드웨어와 환자 정보 입력 및 영

상 저장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제안하고, 촬영된 안면 

영상으로부터 혀 영상을 분할하는 방법 및 효과적인 진단 

방법을 포함한 진단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디지털 설진 하드웨어 시스템은 표준화된 광원과 디지

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혀 영상을 획득하여 보다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디자인 되었다. 

병원용 설진기에서는 접안부(接顔部)에 눈 아래 부분

의 곡면이 밀착할 수 있도록 스폰지 및 실리콘으로 접안

부를 제작하였다. <그림 1(a)>는 경희대학교에서 개발한 

디지털 설진 시스템을 보여주며, 표준화된 광원과 DSLR 

카메라를 이용하여 혀 영상을 획득하여 표준화된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디자인 하였다. 이 시스템은 접안부

에 고정이 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암실을 형성할 수 있도

록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하였고 광원을 표준화하기 위해 

태양광과 가까운 색온도(5500K) 특성을 가진 스트로브

(strobe) 조명을 사용하였다. 또한 혀의 위치에 따라 카메

라의 위치를 기계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30] .

<그림 1> 병원용 2차원 설진기

(a) (b)

(c) (d)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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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b)>는 대만의 Skylark Device & System 사에

서 개발한 CCD 카메라를 사용한 최초의 상용화한 설진기

를 보여준다[31]. 이 설진기는 혀 영상을 촬영하여 저장하

도록 하는 영상 저장 기능이 주 기능이며, 영상을 분석하

는 소프트웨어는 중점기능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c)>의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설진기의 

접안부는 지면으로부터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 고개

를 숙이면 바로 입 주변에 밀착하도록 하는 구조로 설계

하였고, 환자가 촬영과 동시에 자신의 혀가 보이는 화면

을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접안부가 45도로 모니터 

방향으로 향해 있도록 설계되었다. 카메라와 접안부 사이

는 90도의 각도를 이루며, 반사경이 위치하여 접안부의 

얼굴 영상을 반사시켜 카메라에 투영하도록 하여 접안부

와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감소시켰다. 그리고 접안부로부

터 20c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광원을 표준화하도록 LED 

조명을 사용하였다. 또한 LED 조명은 위, 아래, 좌, 우 

독립적으로 조명할 수 있으므로, 혀의 기울임 및 균열 등

의 입체적인 특성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32].

<그림 1(d)>는 홍콩 폴리테크닉대학교에서 개발한 설

진기로서 일반 형광등 조명과 CCD 카메라를 사용한 설진

기로서 구조는 간단하다[33]. 이 설진기가 주목받는 이유는 

중국의 전지역으로부터 질환별 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구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질환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

문이다. 아직은 분석 중이지만 질 좋은 분석이 다량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 1(e)>는 중국의 East China Normal 대학교에서 

개발된 Hyperspectral 설진기로 다중 파장대의 조명을 

혀에 조사하여 반사되는 영상을 AOTF를 이용하여 600-

1000nm의 파장대를 분석하는 장치로 고가의 측정장치

를 제안하였다[34]. <그림 1(f)>에서 일본의 Chiba대학교

에서 개발된 Hyperspectral 설진기를 보여주는데 중국의 

설진기와의 차이는 인공 태양광을 혀에 조사하고 필터를 

이용하여 파장대를 분석하는 측정장치를 개발하였다[35].

<그림 1(g)>의 설진기는 중국의 Tellyes Scientific 사

에서 개발한 기기이다[36]. 이 기기는 혀의 분석보다는 수

집을 위한 기기로서 LED 조명과 CCD 카메라를 이용한 

기기이다. 현재 중국의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에 보급되어 

교육용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1(h)>의 기기는 대승의료기기와 상지대학교에서 

개발한 설 측정장치로 LED을 이용한 가시광선의 조명뿐 

아니라 적외선, 자외선의 조명을 조사하여 혀 표면의 파

장별 특성을 보여주도록 한 측정장치이다[37]. 외부의 광원

을 효과적으로 차폐하기 위하여 실리콘 접안부와 덮개를 

활용하였다. 

지금까지 소개한 설진기는 2차원의 영상을 이용하여 

혀를 측정 및 분석하는 기기였고, 다음의 <그림 2>의 장

치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정면뿐 아니라 측면

을 통하여 깊이 정보를 함께 측정하기 위한 입체 정보 추

출용 설 측정 및 분석 장치이다[38]. 2차원 영상을 기반으

로 하는 설진기는 혀의 기하학적인 정보를 추출하거나 앞

뒤의 혀 위치를 교정하기가 어렵지만 이는 크기나 모양의 

기하정보뿐 아니라 컬러의 3차원적인 변형 정도도 함께 

파악이 가능하므로 활용도가 높다. 대신에 장비가 복잡해

질 가능성이 크다. 

3. 설진기 응용 소프트웨어

설진 소프트웨어는 <그림 3>와 같은 과정으로 동작한

다. 먼저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로 환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의 인적 정보와 진료일, 한의사 소견을 입력

하며, 다음은 혀 부분을 격자 또는 임의의 점으로 표시된 

영상의 중심점에 위치시키도록 하여 혀가 포함된 안면 사

진을 촬영하도록 한다. 취득된 혀 영상은 화질의 저하를 

최소화하여 저장하기 위하여 RGB의 24 bit 컬러 영상으

로 저장된다. 이러한 영상과 데이터 정보는 체계적으로 

<그림 2> 혀 입체 정보 측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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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파일로 저장되도록 하며,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설 분석(Tongue analysis)을 한다.

4. 설진 영상 처리

설진 방법의 흐름도는 <그림 4>와 같이 진행된다. 실제 

색상과 유사하도록 영상의 색상을 보정하는 색상 보정 과

정은 <그림 5>와 같이 기준 컬러 영상을 이용하여 변환 

행렬을 계산하고, 변환 행렬 이용하여 전체 영상을 교정

한다. 

얻어진 영상으로부터 진단에 필요한 혀 영역을 검출하

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39]. 여기서 혀 

영상의 컬러와 텍스처 특성은 빛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주변 입술 및 목구멍의 컬러와 유사하므로 일반적인 영역 

분할 방법으로 혀 영역을 구분하기 어렵다. 초기 수동 영

역 검출 알고리즘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자동 영역 검출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 분할 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40-41]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사용자가 초기 윤곽선(contour)

을 그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자동 검출을 위해서는 혀의 컬러 특성을 미리 알고 있

거나 약속된 영상의 중심점에 혀의 영역을 포함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혀가 없을 때 혀가 없다

는 것을 분별하여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중

심점 근처에서 혀의 컬러 분포를 찾고 이미 알고 있는 혀

의 컬러 분포 이외의 다른 컬러 값이 나올 때 혀가 존재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혀가 존재할 경우 설 영역 검출 방

법은 그림자 명암 차이 및 색상 차이 정보, 경계 기하 정

보를 통하여 최적 경계를 검출한다. 이때 중요한 것으로 

조명에 의해 반사되는 영역이 경계로 추출되지 않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다.

설태 설질 분리 검출은 컬러 값의 이진화를 통하여 분

리하는 것이다. 설질 및 설태를 구분하기 위한 요소에서 

다양한 컬러 좌표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며, 한 가지 예

로 <그림 6>에 나와 있다.

설 특징 추출은 설질/설태 색상정보를 추출하고, 기하

정보로 영역 크기, 비율 및 설 영역 가로/세로 비율 등을 

추출한다. 망자·홍반 및 열문을 검출한다. 

설태의 두께(후박)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설

태의 면적과 두께의 관련성을 보이는 논문이 제시되어 면

적이 클수록 두께가 두껍다는 것을 보여주었다[42]. 또한 

혀 가장자리의 굴곡이나 텍스처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최

<그림 4> 설 분석 방법의 흐름도

<그림 3> 혀의 입체정보 추출

(b)

(a)

<그림 5> 기준 컬러 포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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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들어 색상의 변화의 주파수 구분을 통하여 치흔의 강

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43].

설진 결과로서 설질/설태 분류 및 Color vector space

의 통계적 특성 분류, 설의 형태 분류, 형태를 나타내는 

벡터를 입력으로 한 분류 등의 결과를 가시적으로 보여 

준다. 

참고로 이러한 설진 결과의 정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서는 다수의 피험자를 모집하여 한의사 진단을 받은 후, 

혀 영상을 분류 획득하여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각 물리량

의 기준 값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Ⅴ. 향후 설진기 개발 방향

차후 설진 알고리즘 연구의 방향은 다양한 설질의 분

류, 설태의 두께 측정, 좌우 균형 및 혀의 움직임 등을 탐

색하는 것이다. 혀 전체 경계면의 좌우 대칭을 비교하여 

좌우의 균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동영상을 구하

여 장면(frame) 간 동적 벡터(motion vector)를 추정하

여 혀의 움직임의 이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기

능이 포함된 설 진단 기기로의 발전이 가까운 미래에 기

대되고 있다.

또한 헬스장이나 관공서에서 혈압계와 같이 건강을 체

크하거나 각 가정마다 건강을 시시로 체크하고, 소형화 

경량화를 위해서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 폰과도 연계하여 

건강상태를 진단 전송하고 치료 가이드를 받는 미래가 멀

리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혀의 변이로 다양한 질

병을 발견하여 그 연계성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 시대와 개인의 건강을 점검하고 관리하려는 욕

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홈케어 및 u-Healthcare에 설

진기는 비침습적 개인 맞춤형 진단기기로 그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 분야는 국민보건 향상, 원천기술 개발, 신의료

기기 시장 창출 등에 매우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기여도를 

가지고 있다. 기술의 성숙도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머

지않아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국

제 표준화와 더불어 중국과 일본의 추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국가적 투자와 기업의 관심이 필요한 때

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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